
백색숨결 展

이동엽 회화와 이수종 달항아리의 조우

백색숨결 전시는 '가장 심오하고 가장 깊은 색으로서의 흰색'이 꾸밈 없으면서도 확고한 

존재감으로 현존하는 '이동엽의 회화'와 '이수종의 달항아리'가 한 공간 안에서 조우하여 

내는 공명을 전하고자 한다. 



나는 흰 공간에 붓질을 한다.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잡고 흰 공간에 하나의 획을 긋는다. 나와 세계를 

일체화하고 공명의 공간을 형성, 하나의 생명(공간적 신체)을 부여한다. 사라지면서 동시에 드러 

나는 현상으로서 순환의 고리, 존재의 무상성을 드러내는 붓질로 자연계의 공명적 구조를 열어 보고 

자 하는 것이다. 1_이동엽

 

이동엽에게 백색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존재의 태(胎)이며, 끝과 시작이 회귀하는 사이의 공간 

이며, 의식의 여백이며, 사유를 담는 그릇이며 터전이었다. 2  백색의 공간에 그려진 수평과 수직의 

중심긋기, 그 생명선은 세계의 중심에 닿고자 하는 작가의 관념적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무의 지대 

에서 그어진 무수한 그의 붓질은 존재의 심연에 닻을 내리기 위한 생의 호흡이며, 그의 치열한 의식 

이기도 하다. 1946년생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전쟁과 폐허, 정치와 사회가 내는 혼란, 생의 

불안과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으로서의 백색은 그에게 아름다움의 메타포이다. 

백색으로 시작되어 백색으로 회귀하는 이동엽의 회화는 백색 안에서 내면적 여백이 생성되고 

그것이 공간으로 파동하는 여운을 형성해 나간다. 그의 백색은 물성을 걸러서 정신화시킨 백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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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또한 조선백자의 백색과 맥을 같이 한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평면에서 우리는 부정형의 

백자를 만나게 된다. 3  백자의 색은 단순한 흰색이 아니다. 백자의 색은 조선의 시대정신을 담은 색 

이다. 장식을 제거하고 형태를 단순화시킨 검약이라는 시대정신의 색은 한국의 폭넓은 흰색의 세계 

를 보여준다.  흰색은 어렵다. 그러나 흰색은 본질적이다. 흰색의 뉘앙스로 구축된 부정형의 형태, 

백자 달항아리는 그래서 기교가 없지만 세련되고, 무심한 듯 하지만 시대가 만들 수 있는 절정의 도 

자기술과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미적 성취였다. 시선에 따라 다르게 와닿는 형태의 풍부한 양감을 

지닌 달항아리는 포착이 불가능한 부정형이다. 그 부정형 안에서 백자 달항아리는 인간의 내면을 

직시하게 하는 내면적인 백색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폭넓은 흰빛의 세계와 형언하기 힘든 부정형의 원이 그려주는 무심한 아름다움을 모르고 

서는 한국미의 본바탕을 체득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조선 시대 백자 항아리들에 표현 

된 원의 어진 맛은 그 흰바탕색과 아울러 너무나 욕심이 없고 너무나 순정적이어서 마치 인간이 지 

닌 가식없는 어진 마음의 본바탕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4 _최순우
 

그 조선 백자 달항아리를 빚어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태어난 달항아리가 이수종의 달항아리이다. 

그의 달항아리는 조선백자를 더 질박하게 풀어내었다. 은은한 백색의 몸체에 부정형을 더 적극적 

으로 받아들여 담담한 지경을 보이고 있다. 순백의 달항아리가 지닌 부정형은 만들어 가는 것이 아 

니라, 내부로부터 응축된 힘이 형태로 배어나오는 것이기에 5 달항아리의 부정형은 재현되는 것이 

아니다. 빚어내는 자와 흙과 바람, 물과 불 모든 것이 일체가 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그렇기에 

이수종은 [달항아리의 거친 잇잠이 지닌 질박함]과 [부정형이 지닌 형태의 무심한 기교]를 이어 

가면서 조형하는 것이다. 그것은 백자 달항아리만이 은유할 수 있는 깊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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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항아리의 부정형 몸체를 이루는 백색과 심미안을 요구하는 미묘한 백색 뉘앙스가 스며든 회화의 

백색은 언어로는 형언할 수 없으나, 내면의 세계로 이끄는 분명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다. 백색은 

무한의 공간을 은유하며, 백색은 존재를 암시하며, 백색은 다른 색으로 변할 수 있는 모태의 색이며, 

생을 내포하는 색이다. 이 백색이 움직이지 않는 회화와 도자에서부터 스며나와 우리의 내면의 색 

으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백색숨결과 백색공명에서 백색평온의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영혼을 

흔드는 것은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의 내부에 침잠하고 있는 정신성에 있다. 담담하고도 

의연한 정신 그것이 백색숨결의 심연이다. 

'형태라든가 색채는 그「白色」속에서 태어나고 다시 그「白色」속으로 사라진다.'  6

                               글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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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이동엽,  존재적 명상과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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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존재 현상은 빛과 어둠, 혼돈과 질서, 충만과 공허, 음과 양의 양면성을 지니며 이것은 우주의 

순환과 균형, 생명의 본질이다.  '밝음이요 빛'인 흰 공간, 그곳은 존재의 대지 또는 존재의 출처로서 

생명의 바다이다.  나의 작업은 이러한 세계의 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형태의 구조에 접근하는 

것이다. 나타났다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순환의 고리,  자연의 숨결과 진동을,  그 생명적 공간과 

시간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존재의 태(胎),  그것은 무상(無常)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우주 속에 

육화하는 물질과 행위의 일체화 즉 합일의 세계를 이루고자 함이며 그것은 자연의 의지로서 그 

순환의 원리에 밀착하는 인간정신, 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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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_이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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